
16. 분재의 형태 

 

가지와 줄기가 만들어내는 수목의 전체적인 외형, 외관을 ‘수형’이라 하며, 오랜 

세월에 걸쳐 분재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수형이 확립되었습니다. 이 수형들은 엄밀히 

정의되어 있지 않으며, 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바탕으로 이름이 

붙여졌습니다. 이를 통해 분재 장인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, 자유로운 발상으로 

분재를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수형을 무리하게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 

  

직간과 모양목 

 

이 수형들은 둘 다 위로 뻗는 타입입니다. 전형적인 분재 형태로 소나뭇과 나무로 

만든 분재에서 많이 쓰입니다. 직간은 곧게 위로 뻗은 줄기를 형성시켜갑니다. 직간의 

전형적인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, 전체 균형, 좌우 대칭, 

통일감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반면 모양목에서는 줄기를 S 자 

모양으로 위로 뻗게 하고, 수관을 향해 가늘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. 줄기가 무늬를 

그리듯 휘어져 분재 전체에 생동감을 주고, 식물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. 

 

취류와 현애 

 

이 두 가지 수형은 자연의 과혹한 일면을 받아들이는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. 취류 

분재의 구부러지는 듯한 줄기는 강풍을 견뎌내는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. 현애 분재도 

마찬가지로 깎아지른 절벽에 늘어뜨려진 긴장감이 있는 나무를 본뜬 것입니다. 이 두 

가지 수형의 분재에 흔히 사용되는 나무로는 오엽송을 들 수 있습니다. 

  

뿌리이음과 모아심기 

 

뿌리이음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여러 줄기가 밑동에서 연결된 수형으로 각각의 

줄기가 서로 얽혀있는 형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뿌리이음 수형으로 키울 수 있는 

나무는 한정적이며, 그중 하나로 두송을 들 수 있습니다. 반면 모아심기는 말 그대로 

크고 작은 여러 나무를 서로 모아 심는 기법으로 숲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

사용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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